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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여 있는 감동의 저장탱크      18-06-04

인간은 모두 감동을 갈망합니다. 대부분의 감동저장 탱크는 많이 비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감동의 자장 탱크에 감동을 채워주면 그를 마음 속으로부터 따릅니다. 종교계이든 정치계이든 감동을 주는 지도자를 추앙하고 지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는 지도자는 일시적인 스폿트 라이트를 받을지 모르지만 충성을 다하는 지지층이 약합니다.  교회도  신도들을 가르켜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는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대단한 성취를 할 수 있다.”  고 격려와 긍정적인 감동을 주는 지도자는 신도들이 구름 처럼 몰려 옵니다. 

사업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영자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면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달변을 토한다해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뉴올리언스의 태풍으로 제방이 무너지고 수천 가구가 유실되거나 침수로 파괴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엔터지 (Entergy)입니다. 그들이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명의 직원들이 가옥을 잃거나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직장에 돌아 오지 말고 가옥의 복구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에 돌아올 일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회복되면 그 때 직장으로 돌아 오라고 말하고 그들의 임금은 계속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고경영자인 웨인 레너드 ( Wayne Leonard)사장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한 모든 직원들은 즉시로 직장에 돌아왔습니다. 레너드 사장은  실의에 빠진 1000여명의 직원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과업은 지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과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엔터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정의를 받게 됩니다. 도전이 가장 심할 때 엔터지사는 최고의 회사임을 보여줍니다.  이 번의 재앙에 우리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엔터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은 기억하고  항상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저기 다쳤지만 몸이 부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훌륭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도전과 기회를 마지하여  역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비상한 장소와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어 내고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을 후세의 사람들은 경탄을 할 것입니다.”
레너드 사장의 감동적인 지도력을 중심으로 엔터지 사는 회사의 모든 것을 훌륭하게 단 시일 내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의 저장 탱크를 채워준 사장을 절대로 믿고 일치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보다 희망을 가슴에 심어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격려를 말하는 사람보다 격려를 강동으로 가슴에 채워주는 지도자를 믿고 따릅니다. 감동은 말로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동은 진실된 언행으로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의 상통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에 중간 선거가  곧 있게 됩니다. 수백 수천명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려 안간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선거 운동중에 그들은 어린 아이들의 뺨에 입마춤도 무수히 할 것이고 악수도 손이 아플 정도로 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근로자들의 제복으로 갈아 입기도 하고 온갓 공약도 난발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모든 제스춰가 냉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이나 교육자 모두는 그들이 만나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감동 저장 탱크가 많이 비여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격려와 희망과 긍정적인 자신감과 밝은 미래를 느끼게 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대중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끝
